
개미산전망대에서바라본화순천이흐르는읍내전경. <화순군제공>

수변생태공간갖춘2.65㎞걷기좋은길

화순읍벽라리~삼천리 꽃강길 새야간명소

음악분수 개미산전망대조성돼즐길거리풍성

군 꽃강길등3곳추가해9년만에 11경 확정

내일부터고인돌유적지서국화등10종꽃축제

한여름밤관람객들이꽃강길음악분

수공연을즐기고있다.

화순 개미산과 꽃강길에 내려앉은 별빛.

화순의밤은시골의평온함에조명이더해져고요

한아름다움을발하는것이매력이다. 낮엔읍내

소하천을걸으며꽃구경을하다가해가지고난후개미

산전망대에오르면무등산과경계를이루는화순전체를감

싸는불빛들이별처럼반짝인다. 이곳에서바라보는화순시

가지와들녘은조용하면서도아늑하다. 마치별들이내려앉은듯한

풍경이가히환상적이라고할수있다.

화순읍벽라리에서삼천리까지도심을가로지르는 화순꽃강길이낮보

다밤이더아름다운야간명소로떠오르고있다.낮에는천과들에서자연

아름다운꽃을원없이보고해가지면아늑한곳을찾아황홀한야경을볼

수있는일거양득의공간이다.

수변생태공간을갖춘2.65㎞걷기좋은길로탄생한꽃강길은기존의꽃

길외에음악분수와개미산전망대가잇따라생기면서볼거리,즐길거리를

모두갖췄다.이에따라화순군은2016년선정한 화순8경을9년만에쌍

봉사와꽃강길음악분수, 환산정3곳을추가해 11경으로확정했다. 화순

8경은1경적벽, 2경운주산, 3경백아산하늘다리, 4경고인돌유적지, 5경

만연산철쭉공원, 6경규봉암, 7경연둔리숲쟁이, 8경세량지를말한다.

화순꽃강길을찾아갈때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널찍한주차장을이

용하면편리하다. 이곳은화순적벽투어의시작점이자 부르면오는 수요

응답형 화순콜버스가지나는곳이다.

스포츠센터를지나꽃강길어귀에는 남문푸드존이식도락가의발길을

잡는다.시원한음료와간단한주전부리를맛볼수있어즐거움이배가된다.

꽃강길은 1구역 여가 공간 (840ｍ), 2구역 수변생태공간 (1200ｍ),

3구역 완충수변공간 (585ｍ)등3개구역으로나뉜다.

화순꽃강길의백미는 꽃강길음악분수를품은 1구역이다. 1구역은하

니움문화스포츠센터방면벽라교부터화순천교까지펼쳐진다. 스포츠센터

와배트민턴장맞은편에는나드리노인복지관이있어접근성이좋다.

화순천을건널수있는나드리교옆에는 화순의명물이된음악분수가

있다. 꽃강길음악분수는입소문을타고점차관람객이늘어나고있다.길

이60m,폭10m의음악수조가화순의밤을형형색색으로물들인다.최대

높이 50m의물을뿜으며 263개의LED 수중조명이관람객의눈을즐겁

게한다. 팝송과발라드, 트로트등 40곡가까운노래에맞춰음악분수가

화려한군무를펼친다. 음악분수를편하게관람할수있는광장과관람석

도갖췄다.

수변생태공간을 내건 꽃강길 2구역은 화순천교부터 삼천2교까지

1200m길이로마련됐다.

이곳은화순천과벌고천합류부의고수부지일대로,친수시설이조성돼

있으나접근성이낮고단절구간이많아걷기불편한점이지적돼왔다. 화

순군은개선사업을벌여이일대에생태숲과관찰로, 자연학습장등을만

들계획이다.

완충수변공간 3구역은삼천2교부터다지2교까지 585m 길이로, 자연

경관을그대로보존했다.

화순꽃강길은개미산전망대가있어더욱빛을발한다.

30층짜리건물(108ｍ) 높이ㅋ로우뚝솟은개미산전망대는화순천의

시원한물줄기와음악분수의야경을즐기기에더없이좋은공간이다. 화

려하진않지만,자연과사람이함께하는따뜻한야경을선사한다.

나드리교를지나나드리노인복지관인근갑판계단으로전망대에오를

수있고,반대편(카페 아더맨 인근)에서는차로갈수있다.

4층 높이(19.5ｍ) 전망대는사방이통창으로둘러싸인커피전문점을

갖췄다.하루평균200여명이찾을정도로명소가되고있다.

전망대가들어선개미산옆으로는나무테크계단길에조성돼있고조명

이켜져밤에도이용이가능하다. 올라가는길곳곳에는울창한나무사이

로조명을쏴서분위기를더했고, 예스러운정자도있어쉬어가며풍경을

감상할수있게했다.

전망대아래에서개미산전망대를바라본풍경도이국적이다.특히찬란

한조명과함께우렁찬소리를내며떨어지도록조성한인공폭포는화순의

야경을더욱돋보이게하는키포인트다.

마침 17일부터는거석고인돌로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등재된화순

고인돌유적지에서국화와코스모스, 맨드라미등 10여종의가을꽃을감

상할수있는고인돌가을꽃축제가열린다.낮에꽃구경밤엔야경얼마나

좋은가.

구복규화순군수는 개미산전망대가개관하면서화순꽃강길은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와음악분수,벌고천습지등화순천을중심으로자연과휴

식, 여가를즐길수있는연계공간으로거듭났다며 계절별로코스모스,

유채꽃산책로를마련하고음악분수와어우러질수있는버스킹공연등

다양한행사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

/광주일보=조성수기자css@kwangju.co.kr

22 2025년10월16일목요일

팔도핫플레이스는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

화순개미산과꽃강길

화순천꽃강길음악분수가뿜어내

는시원한물줄기너머로개미산전

망대가화려한조명을밝히고있다.


